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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57번  우리는 목장의 백성이로세 

예물준비성가 215번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성가  
167번 

171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파견성가 64번   이스라엘 들으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오유나 박여원 박정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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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2월의 첫째 주일로 연중 제5주일을 맞이

합니다. 지난 며칠 급작스러운 한파로 겨울의 무서

운 추위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번 한파로 고생하

시지 않았나 걱정입니다. 무탈하게 이번 한파를 극

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성탄이 끝나고도 1월 내내 성당을 따듯하게 지키

던 아기 예수님 구유와 성탄 트리를 치우고 나니 

성당이 허전해졌습니다. 이제는 광야의 사순 시기

를 기다립니다.  

 

  성탄 시기가 어제 끝난 것 같은데 벌써 사순 시기

를 준비하니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

습니다. 하긴 지난 금요일 저의 어머니 기일 100일 

연도를 바치면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실

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멍하니 바

라보던 때가 엊그제 같은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

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

간을 쫓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시간의 속도를 

나의 속도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삶을 살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되는대로 살아가면 시간

은 속절없이 흘러가기만 하고 삶의 가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올 한해도 경제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도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

하며 두려워하거나 대충 되는대로 살아가기보다 

좀 더 계획적인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며 생활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역

시 우리의 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

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잔뜩 움츠

린 삶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오늘 희망

을 만들어 나가는 삶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일촉

즉발의 사태로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

며 주무시는 예수님께 투덜대자, 예수님은 오히려 

왜 두려워하냐고 나무라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시며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할 것

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

람이 멎고 호수가 아주 고요해졌다.”고 마르코 복

음은 전합니다. 또한 겁에 질려 있던 사람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

짖으셨습니다. (참조 마르코 4: 35-41) 

 

  우리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자신감이 없

고 불안할 때 나옵니다. 이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

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지 않지만, 문제를 극복할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희망의 이유가 됩니다. 특히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당연히 희망

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

습니다. 희망은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을 살아가며 희망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힘이 

믿음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는 미래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오늘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는 오늘 믿음

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

는 우리 희망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

태오 5: 13-16)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인 것처럼 우리도 물

과 성령의 세례 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

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

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는 한 우리가 세상에 울리는 하느님의 말씀

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인 것처

럼 우리도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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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가슴 벅찬 진복팔단, 즉 예수님

의 행복 선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기 때문

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받고 박해

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

기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

십니다.  

 

  말씀의 실천은 바로 자비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과 나누고, 이웃 사이

에 평화를 이루고, 병든 이와 약한 이들이 억압받

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입는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물질적 풍요나 세상

적 권력과 세상적 명예를 좇으며 행복하길 바라는 

사상누각의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고

난을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가치를 다 한

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가치 없는 소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서 가치를 다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소금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금을 사용할 때는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씁니다. 

그리고 음식을 썩지 않고 저장할 때 방부제로 사용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소금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우리의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어머니 배 속에서 자랄 때 바닷물

과 같은 0.9%의 소금 농도를 가진 양수 속에서 자

란다고 합니다. 태중의 양수가  우리 혈액의  소금 

농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금은 우리의 생

명입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

아도 과한 것은 해가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

렇기에 우리도 상황에 알맞은 염분 농도를 가진 소

금이어야 합니다.  

 

  ‘싱겁다’ 또는 ‘짜다’ 하고 말할 때 그 기본은 소금

입니다. 싱거워야 할 때가 있고, 짜야 할 때가 있습

니다. 그때를 맞추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일 수밖

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

니다. 빛이 세상을 비추어 모든 사물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비방하고 비난하며,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의 장점을 드러내고, 칭찬해주며, 슬플 때 위로를, 힘

들 때 도움을 주어 그들의 존재 가치를  잘 드러나

게 해주는 존재로서 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

의 아름다운 것을 밝게 빛나게 해주고, 더러운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세상이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

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

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고, 빛이 

함지 속에 가려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

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날마다 새

롭게 세상의 소금으로서 또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

가기 위해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며 말

씀 안에서 불확실한 세상의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를 내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명하

십니다. (5: 16) 

 

  겨울이 겨울다워야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다워

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으

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추운 겨울 가장 짧은 달인 2

월에 봄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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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사랑과 자비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땅을 약속하신 이민자의 주님, 

     먼 이국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희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1973년 봄, 

     뉴욕 퀸즈에서 첫 감사미사를 시작으로 

    오십 여년을 저희와 함께 계시어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슬플 때 위로 주시고, 

     분란의 시기에 저희 모두를 감싸 안으셨으며, 

     어둠속을 걸을 때,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 

 

   이 땅의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당신의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 바오로 정하상,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특별헌금  

2월 5일(오늘) Black and Indian Missions   

유아세례  

일시 : 2월 5일(오늘)  12:30 p.m.   성전  

봉성체  

일시 : 2월 10일(금) 9 a.m.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2월 14일(화)   10 a.m.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2월 24일 한울림 성가대 베드로회 사목회 

3월 3일 안나회 로사리오회 한국학교 

3월 10일 생활상담소 어머니연합회 

3월 17일 성령기도회 

3월 24일 울뜨레야 

3월 31일 꼬미시움 

4월 7일 
(3 p.m.) 

 

평일 저녁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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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2023년 퀸즈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Navajo Domestic Mission Trip”  

제13차 성령안의 성장 세미나  

주일학교 개학   날짜 : 2월 12(일)  
 

첫영성체 자모 첫모임  

2월 19일(일)  11:30 a.m.   장소 : 교육관  

사순 피정  

주제 : 파스카의 의미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열정 

일시 : 3월 26일(일)  

강사 : 이재규 베드로 신부님 

성경통독 후기모집  

 

퀸즈성당 유스 오케스트라 신입단원 모집 

 

사순 특강  

2월 24일(금) 부터 3월 31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8 p.m.  미사 후 사순 특강이 있겠습니다.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  

 

로사리오회 주최 본당 여성 피정  
교육재정 세미나  

주제 : 대학 학자금 준비 그리고 그에 미치는   

         나의 은퇴자금  

일시 : 3월 5일(일)   10:30 a.m.—11:30 a.m.  

사전접수 : stpaulqcsc@gmail.com  

사전접수는 2월 28일(화)까지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지 모음  

각 가정에서 보관했던 성지를 수거하오니 수

거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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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3년 2월 5일 

알 림 알 림 

제대초 봉헌자 명단  

강다영, 강다희, 강미숙 카타리나, 강재욱, 권영

미, 송영삼 아녜스, 우 아녜스, 이문순 아녜스, 임

정순, 최 아녜스, 최훈 마리아, 황옥희 아녜스, 익

명. 감사합니다.   

로사리오회 월례회  

일시 : 2월 12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성당 친교실  

 강석구, 장택규, 최재호, 차진경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1월 22일(일) - 1월 28일(토)  27,093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72,589 단  

생활 상담소  

2월 12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안나회 월례회  

일시 : 2월 14일(화)   10 a.m.  

장소 : 성전  

베드로회 신년 교례회  

일시 : 2월 19일(일)   6 p.m.   

모든 베드로회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요셉회 월례회  

도네이션  

라인댄스에서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회 만두판매  

안나회에서 맛있는 만두를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사리오회 매주주문  

2023 울뜨레야 신년교례회  

일시 : 2월 12일(일)  6 p.m. 성당 친교실  

꾸르실리스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구역분과 월례회  

일시 : 2월 7일(화)   8 p.m.   성당 친교실  

효주회 월례회  

일시 : 2월 5일(오늘)  12:30 p.m.  정토마스 교육관  

성물 서적 판매  

신입 단체장 명단 

요셉회  엄진남 로무알도 

베드로회  남승욱 라우렌시오 

성제회  김동수 야고보 

한울림 성가대  안창호 이삭  

주일학교 교사회 초등부 정혜진 이사벨 

주일학교 교사회 중고등부 Andrew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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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2월 5일 

Flushing 2구역 3반   

반모임 

Flushing 2구역 7반   Flushing 2구역 2반   

Flushing 1구역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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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Medical Mission in 2023  
Date : May 26th (Fri) – June 1st (Thu) 

Where : Bolivia San Antonio & Santa Cruz  
We are looking for medical practitioners from dif-
ferent fields of medicine to volunteer.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If you would like to donate, please also con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Liturgy Workshop (Mandatory) for New Students 

The Liturgy workshop is for students who wish to be a 

part of the Sunday 9:30 liturgy. It will also be mandato-

ry for the current members who did not attend any Lit-

urgy workshop in 2022. Lunch will be served 

Date of Workshop: Sunday, February 26 th 2023     

APPLICATION DUE: Sunday, February 19 th 2023 

Start Time: 11:30 am* (After Sunday School)         

End Time: 3pm* (Estimated time)                       

Place: Educational Center and/or church          

Grades: 4th to 12th                  

Application forms will b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to either Mr. Andrew 

Kim, Ms. Christine Cho or Ms. Mary Moon. 

2023 Navajo Domestic Mission Trip  

Special Collection  
Feb. 5th (Today)   Black and Indian Missions  

Collection of Old Palms (Until Sunday, Feb 19th) 
Please donate all old palms for Ash Wednesday.  
There will be a box in the church office. 

Infant Baptism at Church 
Date : Feb. 5th (Today)  12:30 p.m.    
Parents please come 20 minutes earlier for preparation. 

Sunday School Spring Semester Start  
Sunday School will be resumed on Feb. 12th (Sun).      

Parents Meeting for First Communion  
Date and Time : Feb. 12th (Sun)  11:30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Jan. 28th (Sat) is 
72,589 decades.  
Jan. 22nd (Sun) — Jan. 28th (Sat) : 27,093 decades 

Ash Wednesday 
Feb. 22nd (Wed)   7 a.m. mass & 8 p.m. mass  

Recruitment for Church Youth Orchestra  

Lectures for Lent  

Weekday Evening Mass  

Lent Retreat  

Prayers On The Cross 
For Lent, there will be a cross at in the choir area, start-
ing on Feb. 26th (Sun). Parishioners will be allowed to 
write a small prayer on the available post-its and place 
them on the cross. These prayers will be gathered so 
that we may pray for them. (NOTE: Names on the 
prayers are not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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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February 5, 2023 

  
 
 

 For God’s Holy people: that we glorify God by living as the Church teache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rulers, civil leaders and journalists: that they speak and write the truth in all thing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young people: that they answer God’s call to religious vocations and lay service in the 

Church,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homeless, hungry and unemployed: that they find shelter, food and job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here present who help the poor, the hungry and the sick: that they find joy and renewal in 

their ministry, let us pray to the Lord. ◎ 

 Today's gospel is different because Jesus doesn't tell us what to do, but rather tells us who we 
are. We already are the salt of the earth. We already are the light of the world. Jesus accepts us as we 
are. But what does it mean to be "salt of the earth"? Interestingly, salt has different cultural meanings. 

For example, in Korean if you call somebody salty ("짠 사람“) you mean they are stingy. But in Eng-

lish, if you refer to someone using salty language, you mean it contains many curse words 
or dirty jokes. Surely Jesus doesn't mean we are stingy or dirty! 
 
 In ancient times, salt was very valuable. It was used not only to make food taste good but also 
to preserve it. In ancient times, people were actually paid in salt. This meaning survives in the English 
word "salary" since it comes from the Latin word "sal" for salt. Surely this is the meaning when Jesus 
calls us "salt of the earth". We are valuable. We 
make things interesting. We preserve what is good. 
So Jesus sees us as valuable, interesting and good. 
Last week we heard the Beatitudes. This week Jesus 
tells us by putting the Sermon on the Mount into ac-
tion, we not only are salt of the earth but light of the 
world. As I've said in previous homilies, in the Bible 
light reveals the glory of God. So despite your 
doubts, despite your faults, despite your sins, Jesus 
wants you to realize you, your words, your actions, 
reveal to others the glory of God. Keep up the good 
work!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5, 2023 (Year A) No. 2619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12:4-5,6-7,8-9 

◎  The just man is a light in darkness to the upright.  

○  Light shines through the darkness for the upright; he is gracious and merciful and just. Well for 

the man who is gracious and lends, who conducts his affairs with justice. ◎ 

○  He shall never be move; the just one shall be in everlasting remembrance. An evil report he shall 

not fear; his heart is firm, trusting in the LORD. ◎ 

○  His heart is steadfast; he shall not fear. Lavishly he gives to the poor; his justice shall endure for-

ever; his horn shall be exalted in glory.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Isaiah 58:7-10 (73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2:1-5 

Communion Antiphon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